
코리아타운 올림픽거리
10월 18일 (토) 오후 3시

The 52nd Korean Parad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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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코리안 퍼레이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

LAPD Motorcycles Team, 보이스카웃 1747, 한국 근우회, LAPD 도미니크 최 수석 부국장, LAPD 헬리콥터, LAX PD 세실 람보 국장,

LAPD SWAT Team,  LA SHERIFF 에릭김 캡틴, 베버리힐스 경찰국,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, 가디나 경찰국 , 한미치안협회 (KALEO),

김영완 LA 총영사, 12지구 시의원 존 리, LA카운티 평가관 제프 프랭, LA Football club, LA 한인축제재단 알렉스 차 회장,

윤도현(YB) 밴드, LA한인회 로버트 안 회장,  LA 동부한인회 최현무 회장 & 임직원, 보험협회, 육군협회, 파바 사물 놀이, 김응화 무용단,

미주 3.1 여성 동지회, 대한항공, 해병전우회, 미스틴 춘향, WEBB School, 벨 고등학교 마칭밴드, 메이우드 아카데미 고등학교 마칭밴드,

하이틴 USA, 화랑, 한미동맹 협의회, LA High School JROTC, M Metro, 스쿨 오브 글로벌 애듀케이션 초등학교, 남가주 한국학원,

UCLA Lion Dance, 충청 향우회, 도산태권도, 3.1 USA / 3.1 Germany Youth Leadership,

라틴 아메리카 장애인 연합(UDLA), 가필드 고등학교 마칭밴드, 재미한국영화인협회 <무순>

■ 퍼레이드 참여 주요 정치인 • 기관장 및 단체 ■ 

“ 올림픽 거리에서 만나요! ”
한인사회 최대 잔치인 LA 한인축제의 

하이라이트 ‘코리안 퍼레이드’가

52주년을 맞아 LA 한인타운의 중심

올림픽 블러바드에서 화려하게 

펼쳐집니다.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

주관하는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는 

세대간 단결 및 인종간 화합을 

다지기 위해

‘경계선을 넘어, 새로운 

도약으로’을 주제로 남가주 

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

및 단체들과 주류사회 주요 

정치인들과 한인사회 

리더들이 함께 나와 

행진합니다. 희망찬 

미래로의 새롭고 당당한 

전진을 다짐하는 화합의 

대행진에 여러분 모두를 

초대합니다.

•주요 은행 및 기업 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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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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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&E 기독교 재단 이사장
 데이브 민
연방하원의원


